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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과정 이론에 입각하여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차별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들의 내적 대처자원으로서 자아존중감과 자아
정체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는 우리나라가 2006년 이후 다문화주의를 표방
하며, 다양한 다문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 내 다문화 가정 및 청소년
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실재 우리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현실을 배경으로 한다.
다문화 가정 및 다문화 청소년의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겪
는 각종 차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이들의 우울 등 정신보건
분야 문제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안 등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다문화 청소년의 차별로 인한 우울의 과정에서 대처 자원의 역할을 논하고 보건
정책학적 개입의 근거로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가설은 첫째,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차별경험(친구, 선생, 친척, 이
웃, 모르는 사람)은 우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쨰,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자아 정체성과 자아존중감은 차별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로 설정하
였다. 이러한 가서을 검증하기 위해 전국 규모의 패널조사인 「2015년 전국다문화가
족실태조사(National Survey of Multicultural Families」의 자료를 이용하여 회귀분
석과 Baron and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방법,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전체
다문화 청소년 총 6,079명을 연구대상으로 삼았고, 이 중 차별을 경험한 568명이 가
설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 모형에 투입되었다. 주된 분석방법으로는 회귀분석을 사
용하였으며,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Baron and Kenny(1986)의 3단계를 살펴보고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차별경험(친구, 선생, 친척, 이웃, 모르는 사람)은 우울
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는 지지되었다. 사회적 차별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일반적 특성을 통제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차별은 우울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즉 차별 경험이 높아질수록 이로 인한 우울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차별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5개 차별 대상자
(친구, 선생님·이웃·친척·모르는 사람)로 분류하여 대상자별 차별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모르는 사람에게서 차별받은 모든 경우에서 차별을 적게 받은
응답자에 비해 차별을 많이 받은 응답자의 경우 우울을 자주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둘째, 사회적 차별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정체성 및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알
아보기 위해 Baron and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방법 및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사회적 차별을 인지하는 것 자체로도 우울을 상승시키는 데 기여함과 동시에,
자아정체성과 자아존중감에도 영향을 끼쳐 자신의 부모님 중 한 사람이 외국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싫어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자신에 대한 만족감과 자신감이 낮아지면서 이로서 우울이 더욱 뚜렷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른 이론적 함의를 살펴보면 첫째, 본 연구는 사회적 차별이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자아존중감 및 자아정체성의 매
개효과를 설명함에 있어 스트레스 과정 이론을 적용하였다. 그 간 이주결혼여성
혹은 이민자들 위주로 연구되었던 정신보건 관련 문제를 다문화 청소년들까지 확장
했다는 데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셋째, 사회적 차별에 대한 다문화 청소년의
대처자원을 탐색하였다는 점, 마지막으로 전국 규모 의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증진시킨 점 등 을 꼽을 수 있다.
본 연구의 실천적 함의로는 다문 화청소년 지원정책의 기본 방향을 분리가 아닌
통합을 기조로 삼고 다문화 청소년의 긍정적인 측면이나 역량증진에 초점을 둘 것
을 강조하였고, 둘째 다문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아정체성과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성을 알렸으며, 셋째 학교 내 차별 관련 상담체계 마련 및 교
사 역량 강화에 관한 세부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고, 넷째, 다문화 청소년 정신보건
관련 조기발견, 교사 및 학부모, 지역주민의 통합적 관점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통합
체계 마련 및 기관별 역할·과제를 구체화적으로 논의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우리 다
문화사회를 이해하고 수용하기 위해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다문화이해와 세계화
시대에 적합한 교육 등의 다문화 인식의 변화를 위해 양향형의 활동이 필요한 상황
임을 알린 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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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오랫동안 단일민족이라는 통념을 지니고 있던 한국사회는 2000년 이후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등이 꾸준히 증가하여 기존의 통념을 깨고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이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의 수는 75만 명으로
총 인구의 1.5%를 차지하며(2013년), 2세대라고 할 수 있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인
초·중·고 학생은 지난 9년 사이 9배나 증가하여 10만 명 수준을 기록하였다.(교육부,
2016) 청소년은 미래를 책임질 우리 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
역시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한국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편견과 차별의 시각들로 인해 현실로 인해 녹록치 않은 실정이다.
정부는 2007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2009년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 신설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개설 등 법·제도적 정비와 함께
다양한 지원 기반을 마련하여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그동안의
정책 방향은 다문화가정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언어 지원과 같은 단편적이고
일방적인 지원을 1차적 목표로 추진해온 탓에 다문화가정은 여전히 우리나라
국민보다는 구별된 이방인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의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한데,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한 초기의
연구결과들과 시혜적 시각에 의한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형성된 우리 사회의 고정
관념은 청소년이 속한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크고 작은 소외와 편견, 차별들을 양산
하고 있다.(김석준, 2015)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이 겪는 차별경험은 온전한 성인
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과정에서 다방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특히 차별에 대한 경험은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주는데, 다문화 가족
청소년의 우울과 불안감에 영향을 미치거나(김혜미 외 2011) 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사회적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김순규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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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진행된 다문화 가족의 청소년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국내에서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정신건강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살펴본 연구들(임소연 외, 2014; 이소희 외,
2013)과 정신건강의 문제 중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자살을 다룬 연구(박형수 외,
2013; 김현식외 2014)들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다뤘
다는데 있어 의미가 있지만 자살의 전 단계이자 중요한 정신 건강의 지표중 하나인
우울을 다룬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우울의 요인으로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이
가지는 특성으로 인한 위험요인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오승환, 2016) 이와 달리 국외의 연구들은 다인종사회의 특성에 맞게 인종적 소수자
청소년이 경험하는 차별의 심각성(Jasinskaja-Lahti & Liebkind, 2001;Kim, Wang,
Deng, Alvarez & Li, 2011)을 조명한 연구들이 다수 존재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의 실정에 맞춰,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격고 있는 차별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임을 규명하고, 통합적 인식을 강조하는 정책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수행 되었다. 증가하는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다른 가정의 청소년과 동등하게 통합된 인격체로서 존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이 직면한 차별의 문제를 살펴보고, 대처자원을 강화
하여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여 실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이 겪었던 차별경험이 우울과 같은 정신 건강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과정에 영향을 주는 다문화가족 정체성과 같은
대처 자원의 역할을 검증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Pearlin & Lieberman이 제시한
스트레스 과정 모델을 활용하여 내적 대처 자원이 다문화 청소년의 차별로 인한
우울에 매개효과를 보이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차별 실태를 확인하여 우울에 영향을 주는 1차적 요인인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차별로 부터 우울에 이르는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요인들을
확인하여 우울 경감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정신 건강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실천 방향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연구를 통해 앞으로 우리사회를
이끌어갈 주축이 될 청소년의 다문화 청소년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대한 이론적,
경험적 공헌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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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고찰
1. 한국의 다문화사회 이행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단일 문화주의를 유지해 왔다. 영토적 귀속성, 순혈주의, 단
일 언어주의라는 세 가지 특성으로 인해 구성된 한국인은 통합된 국민 정체성의 기
반을 마련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한 사회 결속력 확대, 빠른 경제 발전과 사회 변화
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김현미 2013a).
1990년대 말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와 함께 우리 사회도 ‘다문화사회’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하자(유명기 1997; 함한희 1997; 이혜경 2014). 정부는
2006년 4월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을 선언하였고, 4월 26일 빈부격차․차별
시정위원회가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및 혼혈인․이주자 사회통합 지원방안’을 발표
하였다. 이후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이 마련되기 시작하고 ‘다문화가족센터’가 증설되었으며 이주자 관련 단체와
기관들은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2007년에 재한외
국인처우기본법과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을 제정했으며, 2009년 12월에 국무
총리실 산하에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가 신설하였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2012년
206개로 확대되어왔다. 또한 2011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개정되어 귀화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도 다문화가족에 포함하여 지원정책의 대상으로 포함했다.
(강선혜 2013; 이혜경 2014: 137-38). 이에 따라 오늘날 다문화가족의 정의는 「다
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에 따라 인지 또는 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으로서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다문화 정책은 초기부터 top-down 형태를 보였으며, 정책 대상자의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 국민의 인식의 전환에는 기여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단편적이고 일방적인 언어 및 문화 지원 위주의
정책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다문화 지원 정책의 효과는 예산의 투입 대비 크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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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 않았다. 더욱 큰 문제는 한국인들의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수용성 및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서 ‘흑인’이라는
이유로 식당에서 차별받고,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결혼이주 귀화 여성이 ‘에이즈를 옮길
지도 모른다는 이유에서 ’목욕탕 출입을 거부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동남아 이주
노동자는 ‘잠재적 범죄자’로 차별을 당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2015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다문화 수용성 지수는 53점으로 나타났다. ‘문화개방성’, ‘국민정체성’, ‘고정관념 및
차별’, ‘거부 회피정서’ 등 주요 조사항목을 국제지표 항목과 비교해 본 결과, 여전히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가 귀할 때 자국민을 우선 고용
해야 한다.’와 ‘외국인 노동자를 이웃으로 삼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자신을 세계시민으로 생각 한다’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국 사회의 다문화화 양상을 다룬 다양한 연구에서는 다문화 사회의 전개에 있어
가장 도전적인 과제로 종족적, 문화적 동질성에 대한 강한 신념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
인들의 태도 변화를 꼽고 있다(박병섭, 2006; 김현선, 2006; 장태한, 2001; 김이선 외,
2007). 한국은 단일민족 국가로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평등하게’ 어울려
사는 문제를 고민해볼 기회와 경험이 별로 없었다. 이에 대한 결과로 이주민의 증가와,
이들의 존재를 계기로 변화하는 사회 질서 등 다문화사회 관련 의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 성숙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 중심적인 다문화주의에 대한 논의와
정책은 배타적 동화주의에 바탕을 둔 차별 배제모형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김미나, 2009; 전형권 이승희, 2011; 김정규, 2013).
문제는 우리 사회의 다문화 인식이 아동 및 청소년 등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어
이들의 차별적 언사나 행동이 이주민 자녀들에게 정서적, 심리적 상처와 소외감을
준다는데 있다. 경기도 교육청․경기가족여성개발원(2007)이 일반 청소년의 다문화
의식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반 학생들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 낯설게 느끼거나
(60%), 함께 있으면 어색할 것 같다(53%)고 응답을 하여 다문화 청소년들에 대해
심리적 거리를 경험하고 있을 나타내었다. 이들은 인종별로도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이
나타냈는데, 백인에 대해서는 이기적이고(42.5%) 거만하다(50.2%)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흑인의 경우는 지저분하고(37.5%), 무식(32.5%)하며, 불쌍한
(45.1%) 사람들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임성택(2003)의 연구에서도 한국
청소년들이 다양한 인종 및 민족들에 대하여 뚜렷이 편향된 태도를 형성하고 있다고
- 5 -
보고하였다.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은 단지 인구 구성이 인종이나 민족적으로
다양하게 변화한다는 것 이상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다차원적인 변화를 수반해야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정하나, 2016) 이들을 바라보는 우리사회의 차별적 시각은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을 가로막고, 다문화 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양산해
내고 있다.
2. 다문화 청소년의 개념 및 현황
다문화 가정은 생성의 배경에 따라 국제결혼가정, 외국인 가정으로 구분되고 국제
결혼가정의 자녀는 다시 한국출생자녀와 중도입국자녀로 구분된다. 다문화 청소년은
다문화가정의 자녀 중 만 9세에서 24세의 연령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다문화 가족의 자녀 중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에 속하는 청소년을 지칭한다.








l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l 결혼 이민자가 한국인과 재혼한 이후에 본국에서 데려온 자녀, 국제
결혼가정자녀 중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청소년기에 입
국한 자녀
l 국내 입국 시 외국 국적이나 특별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으로 전환 가능
l 대부분 중국인 및 조선족으로 비교적 연령대가 높은 10대 중후반에
입국하는 경우가 많음
외국인가정자녀
l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로 한국 아동과 동일하게 교육권 가짐
l 미등록 외국인 자녀의 경우에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거주사실 확인만
으로 학교 입학이 가능
2015년 우리나라 총인구(5080만 1000명)중 청소년 인구는 937만 8000명(18.5%)으로
2010년(1046만 5000명)에 비해 10.4%나 감소했다. 청소년 인구 비중은 1978년
36.9%로 정점을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2015년 통계청은 청소년
인구가 2060년에는 501만 1000명으로 줄어 총인구 중 비중이 11.4%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다문화 가정 학생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2016년 기준 초·중·고
다문화 학생은 9만9000명으로 전년도 8만3000명에 비해 19% 증가했다(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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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전체 학생 중 다문화가정 학생이 차지하는 비중도 1.4%에서 1.7%로 높아졌
으며 지난 9년 사이 9배나 증가하는 등 그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국내 총인구 대비 결혼이민인구의 비중은 2012년 0.53%에서 2030년 1.16%로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되어 2030년에는 전체 인구 100명 중 1명이 다문화 인구로 구성될
것으로 추정된다. 다문화 아동 인구는 2012년 146,071명에서 2030년 591,237명으로
304.8%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된다(안전행정부1), 2012; 이삼식 외, 2009).
<표 1-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변화
(단위 : 명)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다문화 청소년 (A) 31,788 38,678 46,954 55,780 67,806 82,536 99,186
전체 학생 (B) 7,236,248 6,986,853 6,732,071 6,529,196 6,333,617 6,097,297 5,890,949
다문화 청소년 비율
(A/B*100)
0.44% 0.55% 0.70% 0.86% 1.07% 1.35% 1.68%
출처 : 교육기본통계, 교육부
향후 이들은 우리 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미래 세대를 책임질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단일 민족으로 우리 사회에 이들은 다양성을 불어넣을 사회 주요 인적
자본으로서 존중되어야 하고 전체 사회의 인식과 학교 및 생활환경이 유익하게
조성되어야 한다. 그 간 이민자, 결혼이주여성에 비해 이들에 대한 관심은 미흡하였
으며, 이들과 관련된 정책의 중요성은 간과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은 그들의 부모
세대와는 달리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지니고 있으며 향후 2세대, 3세대를 거치며
우리 국민으로 완전히 정착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3. 다문화 청소년의 차별과 우울
다문화 청소년의 적응에서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들이 다문화 가정
1) 안전행정부에서 매년 조사하는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조사’에서는 다문화 가정
아동을 ‘외국인 주민 자녀’로 칭하고 이들의 전수를 조사하며, 교육부에서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학생’을 중심으로 조사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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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로서 이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차별이다. 다문화 청소년은 단지 다문화 가족의
자녀라는 이유로 청소년기 정체성의 혼란, 사회적 편견과 차별 경험, 언어발달 지연,
가족해체,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선남이2013). 본인은 자신이
한국 사람이라고 인식하며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차별과 불쌍하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인식으로 인해
이들은 위축감, 소외감을 경험하고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의 다문화 청소년 차별 경험 실태조사에서 이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차별 형태는 성폭력, 편견, 폭언, 욕설, 폭행, 성매매 권유, 관공서 등 공적
영역에서의 차별 등 다양했다. 또한 차별을 경험한 절반 이상이 자살충동을 느끼고, 이
가운데 42%가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심각한 차별경험은
학교에서의 차별과 따돌림, 고용차별, 이성교제와 결혼의 어려움, 부모에 대한 사회적
질타 등으로 나타났다(김석준, 2015).
Shackford(1984)는 다문화가정 혹은 그들의 자녀들이 겪는 어려움은 이들의 가족을
차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외부인들의 편견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그들 어머니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것과 더불어
일반 아동과 다른 외모로 인한 차별을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경험은
자아 존중감, 학교적응, 행동적응의 정도에 영향을 주며 우울, 위축 등과 같은 정서적
어려움을 유발하고 심리사회적 부적응이라는 결과로 나타난다. 신지혜(2008)의 연구
에서는 국제이주여성 자로 인한 우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차별경험을
지적하고 있다. 박금령 등(2016)의 연구에서도 이중 문화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차별 경험을 가진 경우 우울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해외 연구를 살펴보면 미국, 유럽 등 다인종 사회에서도 라틴, 아시아,
흑인 등 소수인종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교사나 친구로부터 경험하는 차별은 우울,
자살생각 등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이 보고되고 있다(Almeida, Johnson,
Corliss, Molnar & Azrael, 2009; Juang & Alvarez, 2010;Seaton, Caldwell, Sellers
& Jackson, 2010).
따라서 이들의 정신 보건적 취약성을 살펴보고 지지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간 다문화 가족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다문화
가족 자녀의 적응(김기덕·박민서, 2009; 박순희 외, 2008; 은선경, 2010; Kirmayer,
2012; Berry, 1997),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 및 사회적응의 관계(박옥임 외, 2010; 허
균, 2011; 이광성, 2012)와 같이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다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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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연구로는 다문화청소년의 정신건강
전반에 대한 포괄적 연구(임소연·박민희, 2014; 이소희·이선혜, 2013)가 있고, 다문화
청소년의 자살을 다룬 연구가 일부 있지만(박형수 외, 2013; 김현식·김두섭, 2014;
박병금, 2007), 정신건강의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에 초점을
두고 그 위험요인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오승환, 2016).
4. 스트레스 과정 모형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이 겪는 다양한 차별과 배제의 경험은 불평등을 야기하고 지
속시킬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이러한 차별경험의 부정적 영향이 인간의 신체에도
작용하게 되어 결국 정신적, 신체적 질병의 형태로 발현된다(Krieger, 1999) 본 연
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차별경험이 우울의 관계에서 매개요인에 의한 영향까지
명확히 검증하기 위해 Pearlin 등이 제시한 스트레스 과정 모형(stress process
model)을 활용하였다.
스트레스 과정 모형은 Pearlin 등(1981)에 의해 제시된 모형으로서 스트레스를 단
일 현상이 아닌,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지속되는 ‘과정’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이는 스트레스가 유발되고 이것이 하나의 문제로서
진행되어 개인의 사회 적응과 관련된 문제로 귀결되는 과정에 관여하는 요인들을
연구함으로써, 스트레스와 관련한 개인의 심리적ㆍ정서적 변화를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는 데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스트레스 과정 이론은 크게 ‘스트레스
원인(原)(Stressor, Source of stress)’, ‘매개요인(Medicator, Mediating resource)’,
‘스트레스 결과(Outcome, Manifestation of stress)’라는 3가지 핵심요소들의 상호
과정으로 이루어진다(Pearlin et al., 1981).
첫째, 스트레스 원(原)은 스트레스의 원인으로서 개인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및
안녕 상태(well-being)를 위협하는 요인이다. 이 때 1차 스트레스와 2차 스트레스
로 나눠지는데 1차 스트레스원은 직접적 스트레스이며, 2차 스트레스는 이로 인한
역할 갈등과 내적 긴장 등이다. 둘째, 매개요인은 개인이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다양한 자원으로서, 스트레스 원(原)과 결과 사이에서 이러한 과정을 매
개한다. 이러한 대처 자원은 외적자원과 내적자원으로 구분되며, 스트레스 요인이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이러한 자원을 통해 간접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따라서 적절한 대처자원의 사용이 스트레스 과정에서 어떠한 매개 역할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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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에 대한 분석은 중요한 대처요인에 대한 탐색과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마지
막으로 스트레스 결과는 스트레스 원(原)이 초래하는 결과로서 범위가 포괄적이고
다양하지만,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우울,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 상태에 대해 중점적
으로 다룬다(Pearlin, 1989). 마지막으로 상황, 배경 요인은 변화시킬 수 없는 고유
한 특성의 요인으로써 스트레스 과정에 있어 총체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이며, 연구모형을 설정할 때 통제변인의 역할을 한다. 이처럼 스트레스 과정 모델은
1차 스트레스 요인과 2차 스트레스 요인인 역할갈등, 긴장, 그로 인한 결과들이 서
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어떠한 관계를 갖는 지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Pearlin 외(1990, 1997)의 스트레스 과정 모델에 근거하여, 1차
스트레스 요인에 해당하는 요인으로 사회적 차별 경험을 상정하였다. 그러나 따로
2차 스트레스를 상정하지 않고 1차 스트레스와 2차 스트레스 요인에 해당 하는 역할,
심리 내적 긴장을 결함하여 단순화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요인들이 모두 객관적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감정적 반응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Lee, Kim & Kim,
2006). 매개요인으로는 청소년의 내적 대처자원으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자아존중감과 자아정체성을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결과 요인으로는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을 설정하였으며, 성별 연령 등 인구사회학적 변수는 변화시킬 수 없는 고유한
요인으로 통제변인으로 상정하였다. 이러한 변수들 간의 관계성을 스트레스 과정
모형을 기반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스트레스원 : 차별
‘무언가를 차별하는 것’은 ‘그것을 부정적으로 구분하고 다른 것들과 적대적으로
구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차별은 집단 혹은 개인이 그의 소속이나 정체성을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unfair treatment)를 말한다(Krieger, 2014). 윤인진(2000)의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 가족 등 소수 집단에 대한 차별은 일상생활에서 인종·종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1) 구타, 폭력을 경험, (2) 욕설을 듣거나 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경험, (3) 이유 없이 무례한 행동을 당함, (4) 불공정한 대우를 받음, (5) 협박을 당함,
(6) 식당이나 상점 등에서 서비스 제공을 거부당하거나 서비스가 지연되는 등 불공
정한 대우를 받음, (7) 배제되거나 무시당하는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차별받는 집
단 구성원 내에서도 각자가 지닌 특성에 따라 차별을 받는다는 경험의 정도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Taylor et al. 1994;Crocker & Quinn 2001; 김혜숙.박수미
2006; 안미영·김혜숙 2003; 안미영 외2004). 이로 미뤄볼 때,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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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청소년 또한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 차별의 경험 정도가 서로
다를 것으로 예측된다(김석준, 2015).
이러한 다문화 청소년이 겪는 차별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이들에 대한 차별은 언어, 생활방식, 규범 등의 차이로 인한 것이라고 보는 문화적
관점(cultural perspective)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다문화 출신 구성원의 한국문
화 적응 정도가 차별경험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랜 거주기간 등을 통해
한국어 구사능력이 유창해고 문화 적응 수준이 높으면 차별경험이 감소할 수 있다
고 본다.(조인주, 현안나, 2012; Lee & Kim, 2014). 또 다른 관점은 구조적 관점
(structural perspective)으로서 우리 사회의 사회구조적인 요인들이 이들에 대한 차
별을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문화적응의 정도와 관계없이 이들은 한국인과 구별되는
집단으로 ‘타자’로서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또한 그들의 인종, 종족에 따라서 차별의
정도는 달라진다(Kim, 2014; 하상복, 2012).
다문화 청소년은 문화적 관점과 구조적 관점의 차별을 동시에 겪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실시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서도 이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한국어 능력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는 약
화되는 것으로 확인되어(여성가족부, 2013),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차별경험은 주로
개인적 관계성보다는 사회적 배제와 같은 사회구조적측면에서 경험된다는 특징을
확인하였다(선남이 2013). 이는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차별문제가 단순히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개인 심리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차원의 개입이 절실히 필요한
문제임을 의미한다. 다문화 청소년은 어려서부터 한국어에 미숙한 어머니와 생활하
다보니 언어능력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해 학습 이해도가 낮고, 커뮤니케이션의 단
절 등으로 인해 지역 사회 등으로부터 적절한 해결책을 얻지 못하며, 사회성 발달
에 문제를 겪는다(이영주, 2007). 또한 부모의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 피부색, 외모
등으로 인한 차별과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게 되어 주위의 친구나 이웃들로부터 아
동의 부모의 문화, 출신국을 비하하는 것을 경험하거나 이들 아동에 대해 직접적으
로 비하적 표현을 빈번히 듣게 된다(김석준, 2015) 경기도 교육청․경기가족여성개
발원(2007)에서 다문화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경우는 학교에서
친구들의 놀림이나 차별 및 따돌림을 경험하고 있는 비율이 약 16%에 달했다. 다문
화가정 학생은 소수자이기 때문에 다수자인 일반 학생에 비해 숫자적인 면에서도
열세에 놓이고 이에 따라 학교 괴롭힘의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다문
화가정 학생은 일반 학생에 비하여 학교에서 차별 및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
고 추론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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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험은 10.5%(9∼11세)로 나타났고(여성가족부, 2013), 148명의 소규모 표집을 통
해 분석한 우룡(2007)의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19%가 최근 1년간 왕따나
폭행을 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민식·송시형의 연구(2011)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
의 사회적 차별에 대한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이상하게
생겼다’ ‘껌둥이다’ 등의 발언을 들으며 외모 등으로 인한 차별 및 따돌림을 겪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상담 및 지도를 하고 있는 현장 전
문가의 심층 면접을 바탕으로 한 다문화 청소년의 특성에 대한 질적 분석 연구에서
는(양미진, 이동훈 외, 2012)다음과 같이 차별 관련 사례를 제시하였다.
사례) 외국인 자녀는 외모의 차이로 인해 따돌림 등을 많이 받습니다. 아이들 중
부모 모두 한국인인 경우와 외모 상으로는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경우에는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들이 자꾸 놀리고 따돌림 시키기 때문
이죠. 냄새가 난다는 등... 계속해서 놀릴거리를 찾아냅니다.
2013년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다문화 가족의 학령기 인구수에 비해 실제 재학생의
수가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5년 여성가족부 조사에서도 이들의 취학
률이 우리나라 전체 취학률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학교급이 올라가면서 그 격차가
커져 고등학교 3.6%p, 고등교육기관(대학교 등) 14.8%p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이들이 사회적 배제와 편견으로 인해 우리 사회 및 교육 제도 안팎에서 제
대로 포용되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는 일례일 것이다. 청소년 차별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성인에 비해 청소년이 심리사회적 디스트레스를 겪을 경우, 정
신 건강 문제를 경험할 확률이 4-5배 가량 더 많기 때문이다(Page·West, 2011). 차
별과 관련된 국내외의 선행연구는 차별경험이 청소년에게 심리사회적 디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고 있다(홍영수․
전선영, 2005; Hudson & Hawton, 2001; Klerman, 1987).
2) 매개원인 :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주로 아동기에 형성되는 만큼 Erikson(1968)은 아동기에 적절한 대
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고, 이 시기 아동들은 자신에 대한 자신감은 전 생애에 걸
쳐 행복과 성공, 실패와 불행을 결정하는 밑거름이 된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자아존
중감이 높은 사람은 전 생에 걸쳐 자기 자신의 모든 생활을 영위함과 동시에 진취
적이고 활력 있는 삶을 전개하게 되는 반면에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사람은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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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무가치하고 무능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이로 인해 심한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불안하고 소극적인 생활태도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Battle, 1978; 배나래, 2006).
차별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차별을 경험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고, 반대로 차별을 경험하는 횟수가 적을수록 긍정적인 자아존
중감을 가지게 되는데(박영준, 2016) 국제결혼 가정 자녀와 일반아동 자녀의 자아정
체성을 비교한 송선진의 연구(2007)에서 국제 결혼 가정의 자녀의 자아정체성이 일
반 아동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남윤주(2009)도 다문화가정 아동이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낮은 자아개념과 높은 우울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다문화 청소년 전문 상담
교사들은 다문화 아이들은 배경이 다르더라도 자아존중감이 낮다는 공통점을 지적
한다. “아이들 안에는 어떤 위축이나 억압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에
게 개방적이지 않고 자신감이 없다” 고 진술한다(양미진, 이동훈 외, 2012). 이는 아
동의 차별경험은 자아존중감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요인으로 나타난다는 상미현 외
(1999) 등 기존의 연구결과를 확인시켜주는 조사결과이다.
이렇게 낮아진 자아존중감은 우울감과 큰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있는데
1995년부터 2005년 2월까지 발표돤 논문 51편의 메타분석을 통해 우울에 관한 국내
연구의 동향을 살핀 김동배와 손의성(2005)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울감은 자아존
중감이 높을수록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기정․표갑수,2008). 권정혜, 노은여(1997)
는 자아존중감을 이론적으로 우울과 가장 관계 깊은 변인으로 보았고, 최미영(2011)
또한 여러 인지요소 중 자아존중감이 우울증 발병 및 재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우울 및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도 발견되는데 아동의 자아존중감 요인과 우울 경향 간에는 전반적으로 상관
이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관계수가 매우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존재하여
이들 간에 상당히 의미 있는 상관이 있음을 나타내었다. (최영희·박영애, 2002)
이처럼 자아존중감은 단독으로 우울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지면서 한편으로, 스트
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요인으로서도 작용한다. 스트레스 과정 이
론을 비록한 기타 스트레스 관련 이론들에서도 자아존중감은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
의 과정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미례, 이인혜, 2003; Tran,
Whight, & Chatters, 1991). 본 연구의 연구 프레임을 제공한 스트레스 과정 이론에
서도 한 개인이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면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고 이로
인해 우울이 초래된다고 하여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가 유의미하게 작용함을 설명하였다. 자아존중감은 핀란드의 러시아 출신 이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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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차별로 인한 우울 등 심리적응의 영향을 살펴본 연구(Inga, 2001)에서도
자아존중감이 주요한 차별의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의 과정에서 매개요인으로서 역
할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매개원인 : 자아정체성
다문화 청소년은 학교에서 배웠거나 혹은 다른 친구들이 갖고 있는 것과는 다른
자신의 부모의 가치관과 문화, 관습에 대해 혼돈을 느낄 가능성이 많고 어떠한 것
을 따라야 할지에 대한 문제를 겪을 수 있다. 이들은 두 나라 문화가 혼재된 가정
교육과 대한민국의 학교교육을 동시에 경험하면서 정체성 형성에 혼란을 느끼게 된
다(최문성, 2009). 이들은 남들과 다른 피부색과 외모로 인해 친구 등으로부터 차별
을 받고, 한국인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닌 자신의 이중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경험
하게 되며(김경란, 2006; 김순규, 2011; 조영달, 2006), 부모를 부끄러워하거나 부모
의 국적을 숨기기려고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김이선 등, 2007). 다문화
청소년은 학교나 또래집단에서는 한국 문화에 걸맞는 행동과 가치를 준수할 것을
요구되는 반면 가족 내에서는 부모의 문화나 가치규범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이
러한 지나친 기대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부모의 인종적 배경으로 인해 자신
이 한국 사회의 성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소수자로 취급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는 경우, 자신의 다문화 배경을 부인하고 숨기려고 하며, 우울 등 다양한 정서적
부적응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최현미, 2008). 또한 이중문화로 인한 정체성
혼란은 대인관계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며 또래들로부터 놀림을 당하거나 자신감을
잃어 학교교육에서 주변으로 밀려나고 학교생활에 있어서 교과서를 비롯한 교재와
교사들의 태도에서 나타나는 차별과 배제 때문에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조기에 사회
적 소외로 인한 정체성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최문성, 2009).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
, 인도 등에서 온 아이들은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옷, 음식 등 생활습관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제약이 따르는데, 이들은 한국에서 주로 자랐고 자신이 특정종교가 있다
고 하면 다른 아이들과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를 밝히기를 꺼려하고, 부모와 이에
대한 갈등을 겪고, 거기에 따른 정체감의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즉 자신의 정체성
을 한국인으로 생각하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에게 이들이 사회에서 접하는 외모와
언어, 문화다양성에 대한 차별은 자신은 한국인도 외국인도 아니라는 심각한 정체
감 혼란을 준다. 더욱이 이러한 다름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놀림으로 변질될 때 다
문화 청소년이 겪는 고통은 매우 심각할 수 있다.(양미진, 이동훈 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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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해보면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바라보고 대하는 사회의 인식과 태도가 긍정적이
지 못하고 배타적인 경향을 보이면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차별과 사회·문화적인
편견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자아정체성을 찾는데 혼란을 겪게 되고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되어 다양한 정서·행동상의 문제를 가질 수 있
다.(Clark et al.,1999; Compas et al., 2001전영희, 2012) 이처럼 다문화가정 청소년
의 자아정체성 성취는 일반 청소년에 비해 더 어려운 발달과업이라 할 수 있다.
4) 스트레스 결과 : 우울
스트레스는 이를 경험하는 개인에게 여러 가지 다양하고 복잡한 영향을 끼치지만,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보편적 지표로서 우울을 사
용하는 경우가 많다(Pearlin et al., 1981). 우울은 단발적인 사건보다 지속되는 긴장
이나 갈등, 불안 등으로 인해 유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 과정 이론에서
종종 적합한 스트레스 결과 증상으로 사용된다(Pearlin et al., 1981).
본 연구 역시 스트레스 영향에 대한 종속변수로서 우울을 사용한다. 우울을 정의해
보면 일반적으로 기분이 지속적으로 저조한 상태를 뜻한다. Beach 등(1990)의 연구
에 따르면 우울인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매우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감정으로서 “정
신질환에 있어 신체 질환의 감기처럼 매우 흔한(the common cold of mental
illness)” 것으로 일컬어진다. 우울 증상을 가볍게 여겨 적당한 치료시기를 놓치게
되면 추후에 심각한 정신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주의를 기
울여야 한다(양재곤, 1982) 우울증의 증상은 우울하고 저조한 기분, 일상 활동에 대
한 흥미나 즐거움의 감소, 식욕 저하, 체중 감소 혹은 증가, 불면증이나 수면과다,
정신운동성 초조나 지체, 활력 상실, 무가치감이나 죄책감, 사고력 및 집중력 감소,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 등을 꼽을 수 있다(이근후 외, 1995). 특히 중증도의 우
울은 일상생활을 어렵게 하며 심하면 자살 혹은 자살 시도로도 이어질 수 있다. 청
소년의 심리·인지·행동발달이 사회문화적 발달과 함께 과거 15-19세의 사춘기 경험
이 10-14세로 점차 빨라지고 있으며 서구청소년에 비하여 학업, 입시 등의 스트레
스로 인해 우리나라 청소년이 높은 정신건강 위험률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손
병덕, 2005) 청소년 정신건강문제, 특히 우울의 문제는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
제이다. 청소년기의 우울은 청소년기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뿐 아니라 가정생
활과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 자살, 문제행동과 높은 관련성이 있으며 재발률이 높
아 성인기까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크다(Sadler, 1991;Harrington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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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1990). 그러나 청소년기의 우울은 성인기와 달리 우울이 드러나기보다 비행행동
이나 신체적 증상호소로 나타나기 때문에 조기발견이 어렵고 이를 방치할 경우 자
살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박근영 외, 2013), 대상자들을 조기에 선별해내고 우울
의 고위험지표들을 찾아내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다문화가족의 아동과 청소년은 한국인 부모로만 구성된 가족과 대비되는 상이한
문화적 요소 및 언어 문제를가졌고 이것이 이들의 적응 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는 것은 기존의 관련 연구에서 확인되었다(김혜미․문혜진, 2013). Whaley 와
Francis(2006)는 다문화가정 자녀와 같은 이중문화에 속한 아동·청소년의 경우 非다
문화가정 자녀에 비해 우울,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의 문제와 사회적응 문제를 경험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남윤주, 이숙(2009) 연구에서 다문화가족과 한국인 부모
가족 아동의 우울은 한국인 부모 가족 아동이 다문화가족 아동에 비해 낮게 지각하
고 있었다. 이는 다문화가족 아동이 한국인 부모 가족 아동에 비해 높은 우울을 나
타냈다는 김경자(2007)의 연구와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의 30%가량이 ‘우울이나 무력
감을 경험하고 있다는 연구(국가청소년위원회 2006), 다문화 가정 자녀들은 우리나
라 일반 아동들에 비해 사회적, 정서적 발달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다는
전혜정 등의 연구 결과도 이와 유사하다.
다문화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자연스럽게 한국사회 주류집단의 일원으로서
기능하는 것은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양계민, 2016). 특히 한
국사회의 여러 차별적 문화나 관행들은 다문화 현상과 이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
며 이주민에 대한 청소년들의 차별적 태도는 향후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을 비롯한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적 차별의 인지로 인한
우울의 영향에 대해 자아존중감과 자아정체성이 가지는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차별경험이 우울에 영향을 미칠 때 이들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다문화가정의 정체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이론적 배경
에서 언급한 스트레스 과정 이론에 입각하여 다문화 청소년의 차별을 스트레스
원(原)’으로, 자아존중감과 자아정체성을 ‘매개요인’으로, 우울을 ‘스트레스 결과’로




위의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차별경험(친구, 선생, 친척, 이웃, 모르는
사람)과 우울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가설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차별경험(친구, 선생, 친척, 이웃, 모르는
사람)은 우울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 2』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자아 정체성과 자아존중감은 차별경험과
우울의 관계에서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연구가설 2』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자아 정체성과 자아존중감은
차별경험과 우울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3.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에서는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National Survey of Multicultural
Families)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2015)에서는 한국의
다문화 가족 표본조사를 통해 27,120 가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7,120 가구 중 청소년 자녀(9∼24세)가 있는 6,079 가구에 대한
자료만을 추출하여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녀의 조사항목은 크게 다섯 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며, 조사 분야는 가정생활, 성장배경 및 학교생활, 정서 및 사회생활,
진로 및 교육지원, 사회적 차별경험, 경제활동으로 구성 되었다.
사회적 차별과 우울의 상관관계를 밝혀내고 이와 관련한 의미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를 2차 가공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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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변수의 정의
1) 독립변수 : 차별 경험
본연구의 독립변수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무시당한 경험“
으로 정의되며, 본 연구의 차별경험 척도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National Survey
of Multicultural Families)의 질문 중 ‘귀하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라는 이유로 사람
들로부터 차별이나 무시당한 경험이 있었습니까? 라는 문항을 활용했으며, 독립변수의
항목 값은 명목척도(0=없다, 1=있다)로 구성된다. 차별의 대상은 친구, 선생님, 친척, 이웃,
모르는 사람이다.
2) 종속변수 : 우울
본 연구의 종속 변수인 우울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울의 척도를 측정하기 위해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2015) 자료의 정서 및 사회생활 조사문항 가운데 ‘지난 1년 간 동안
지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꼈습니까? 의
문항을 활용하였다. 문항의 응답은 1점에서 4점까지(1=그런 적 없다, 2=가끔 느꼈다, 3=
자주 느꼈다, 4=매우 자주 느꼈다)의 4점 Likert 척도로 구성 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
록 높은 우울을 나타낸다.
3) 매개변수
가. 자아 정체성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 정체성을 측정하기 위해 ‘귀하는 부모님 중 한 사람이
외국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친구나 선생님 등 주위 사람이 아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라는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응답 범주는 5점 척도(1=매우 싫다. 2=
싫다, 3=보통이다. 4=좋다, 5=매우 좋다)로 기존 문항을 역코딩하여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점수가 낮을수록 자아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부모가 외국 사람이라는 것을 주위사람이 아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부정적으로 인식
한다는 것은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이 가족의 정체성에 혼란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자아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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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변 수 내 용 척도(점수)
독립변수 차별 경험
다문화가정의 자녀라는 이유로 사람들로부터
차별이나 무시당한 경험이 있었습니까?




지난1년 동안 지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이








부모님 중 한 사람이 외국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2.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해낼 수 있다
3. 전반적으로 내 자신에 대하여 만족한다.
나. 자아 존중감
또 다른 매개변수인 자아 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나는 내가 많은 장점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해낼 수 있다.’, ‘전반적
으로 내 자신에 대하여 만족한다.’의 세 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응답 범주는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별로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대체로 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기존 문항을 역코딩하여 활용하였다. 자아존중감에 대한 인식은
세 개의 문항을 단순 합산, 평균을 계산한 산술평균 사용하였으며, 점수는 최소
1점에서 최대 5점까지 가능하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
하였다.
4) 통제변수
본 연구의 통제변수는 관련 선행 연구에 근거한 인구사회학적 변수들로 구성하였다.
성별, 연령, 출생 시 국적 등 인구학적 변수와 월평균 소득, 거주 지역 등 사회경제적
변수 등이다. 각 변수에 대한 설명은 <표3-1>에 제시하였다.
<표3-1> 변수 및 측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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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변 수 내 용 척도(점수)
통제변수
성별 남자 / 여자
연령
만 연령
9∼11세 /12∼14세 /15∼17세/ 18세 이상
출생시
국적
한국/ 중국/ 일본/ 기타




(100만원 미만/ 100∼200/ 200∼300/
300∼400/ 400∼500/ 500∼600/ 600∼700/ 700∼)
5. 자료 처리 및 분석 방법
자료 분석은 실태 조사 자료를 본 연구에 맞게 가공절차를 거쳐 SPSS 20.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회적 차별 경험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주요 변수들(차별경험, 우울, 자아 정체성, 자아 존중감) 간의 관계를 알아
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차별 대상에 따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차별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간의 관계에서 자아 정체성과
자아 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 모형을 사용하였다. 매개효과를 입증하는 단계는 다음과 같이 4단계를 거친다.
첫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쳐야 하며, 두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
는 독립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하
며, 마지막으로 매개변수를 추가하여 검증하였을 때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세 번째 단계보다 감소해야 한다(Baron & Kenny, 1986). 이러한 매개효과
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입증하기 위해 단순매개관계의 유의한계치를 구하는 방
법인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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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6,079명으로서 이들의 성별을 보면 여자가 2,974명(48.9%),
남자가 3,105명(51.1%)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분포는 9∼11세가 가장
많고(2,252명, 37.0%), 그 다음은 12∼14세(1707명, 28.1%), 15∼17세(1,226명, 20.2%),
18세 이상(894, 14.7%) 순으로 연령이 어릴수록 그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 시 국적을 보면 한국이 4,536명(74.6%)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일본(800명,
13.2%), 중국(386명, 6.3%), 기타(357명, 5.9%)순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을 보면
읍면부는 2,329명(28.3%), 동부는 3,750명(61.7%)으로서 농어촌 지역보다 도시지역
거주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소득은 200∼300만원이 1,786명(29.4%)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300∼400만원(1,389명, 22.8%), 100∼200만원(1,350명, 22.2%)
순으로 나타났다.
<표3-2>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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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342 5.6
100-200만원 미만 1,350 22.2
200-300만원 미만 1,786 29.4
300-400만원 미만 1,389 22.8
400-500만원 미만 655 10.8
500-600만원 미만 326 5.4
600-700만원 미만 117 1.9
700만원 이상 114 1.9
2) 사회적 차별 경험의 특성
전체 6,079명 중 차별을 경험하지 않은 경우는 5,511명(90.7%)이고, 차별을 경험한
경우는 568명으로 전체의 9.3%를 차지하였다.(표3-3)






<표3-4>는 차별의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누구로부터 차별을 받았는지
(친구, 선생님, 친척, 이웃, 모르는 사람)와 차별의 정도(심한 차별, 약한 차별)를
조사한 결과이다.
차별의 정도에 따른 응답을 살펴보면 전체 2,109 응답자 중 심한 차별을 느낀
경우는 627(29,7%)명이었고, 약한 차별을 받은 경우는 1,482명(70,3%) 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한 차별을 경험한 경우의 차별자를 순서대로 살펴보면 친구, 모르는 사람,
이웃, 선생님, 친척 순으로 나타났다. 친구의 경우, 심한 차별을 받은 그룹(346명,
80.8%)이 약한 차별을 받은 그룹(82명, 28.3%)에 비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를 통해 친구와 같은 또래 집단으로부터 느끼는 차별의 경우 다른 대상
자로부터 받는 차별에 비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추론할 수 있다. 또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심한 차별을 받은 경우가 두 번째로 27.3%(117명)로 높게 나왔는데,
이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다른 타문화 혹은 인종에 대한 배타성에
의한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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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친구 선생님 친척 이웃 모르는 사람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428 100.0 421 100.0 404 100.0 428 100.0 428 100.0
심한 차별 346 80.8 61 14.5 29 7.2 74 17.3 117 27.3
약한 차별 82 19.2 360 85.5 375 92.8 354 82.7 311 72.7
<표 3-4> 차별 경험자의 차별 대상
※ 중복응답 포함
차별을 받은 후에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옳지 않았다고 생각했
지만 그냥 넘어갔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255명, 44.9%). 그 다음으로는 부모님, 선
생님께 말씀드렸다(197명, 34.7%)는 응답이 많았고, 별 다른 생각없이 그냥 넘어갔
다(150명, 26.4%)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그 밖의 응답으로는 상대방에게 사과하라
고 말했다(90명, 15.9%), 친구들과 상의했다(60명, 10.5%), 카페, 인터넷 게시판 등에
글을 올렸다(16명, 2.8%)등이 있었다. 옳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참았다거나, 별 다른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갔다는 등의 소극적 혹은 무대처 방안이 전체의 70%를 이루고
있어 다문화 청소년들이 차별 상황에 적극 대응하지 않고, 선생님 등에게 이에 대
한 문제점을 호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식의 부재 등으로 인해 차별
의 상황을 인지하고 보고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로 미루어 보아 이들이 차
별의 문제를 그냥 회피해 버리거나, 수용해 버리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문제 상황을 확인하였다.
<표 3-5> 차별에 대한 대응방안
구분 빈도(명) 비율(%)
전체 781 137
상대방에게 사과하라고 말했다 90 15.9
부모님, 선생님께 말씀드렸다 197 34.7
친구들과 상의하였다 60 10.5
카페, 인터넷 게시판 등에 글을 올렸다 16 2.8
옳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참았다 255 44.9




변 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차별 경험 0.00 1.00 0.09 0.29
우울 1.00 4.00 1.21 0.48
자아 정체성 1.00 5.00 3.44 0.90
자아 존중감 1.00 5.00 3.82 0.80
2. 주요 변수의 특성 및 교차 분석
기초 분석으로 차별 경험, 우울, 자아 정체성, 자아 존중감울 등 주요 변수의 평균,
표준 편차를 살펴보았다. 결과는 <표3-6>과 같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차별 경험의 평균값은 0.09, 표준편차는 0.29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우울의 측정값은 평균 1.21, 표준 편차 0.48로 일반적으로 우울을 느끼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아 정체성은 평균값이 3.44, 표준편차가
0.90으로 나타나 다문화 가정 청소년은 부모가 외국에서 태어난 것에 대해 보통,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확인 할 수 있다. 자아 존중감의
평균값이 3.82, 표준편차는 0.80으로 나타나 평균 이상이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자아존중감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 주요 변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차별 경험 유무에 따른 우울, 자아 정체성, 자아 존중감(하위항목 포함)의 관계를
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차별 경험과 자아 정체성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교차 분석에서 차별경험이 있는 경우 자아 정체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한 경향이 높았다.
차별경험이 없는 응답자의 경우 ‘부모님 중 한 사람이 외국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친구나 선생님 등 주위 사람이 아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보통(2,883명, 52.3%)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좋다(1,343명,
24.4%), 매우 좋다(876명, 15.9%)라는 긍정적 응답이 전체 응답의 40% 수준을 차지
하였다. 반면, 차별 경험이 있는 경우는 보통(280명, 49.3%)이라고 한 의견은 절반 수
준으로 차별경험이 없는 경우와 비슷했지만, 매우 싫다(34명, 6.0%) 싫다(74명, 13%)
등의 부정적 응답이 전체의 20% 수준으로 차별경험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










빈도 93 316 2883 1343 876 5511
% 1.7% 5.7% 52.3% 24.4% 15.9% 100.0%
있다
빈도 34 74 280 115 65 568
% 6.0% 13.0% 49.3% 20.2% 11.4% 100.0%
전체
빈도 127 390 3163 1458 941 6079













빈도 4,669 735 82 25 5,511
% 84.7% 13.3% 1.5% 0.5% 100.0%
있다
빈도 341 185 32 10 568
% 60.0% 32.6% 5.6% 1.8% 100.0%
전체
빈도 5,010 920 114 35 6,079
% 82.4% 15.1% 1.9% .6% 100.0%
<표 3-7> 차별 경험과 자아 정체성의 관계
차별경험과 우울 경험의 관계에서 차별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경우 우울을 느꼈다(가
끔 느꼈다, 자주 느꼈다, 매우 자주 느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40%에 달했지만,
차별경험이 없는 응답자가 우울을 느꼈다고 응답한 비율은 15.3% 수준으로 차별 경
험에 따라 우울 경험이 2베 이상 차이를 보였다.
<표 3-8> 차별 경험과 우울의 관계
자아 존중감은 3가지 하위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긍정적 자기평가(나는 내가
많은 장점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자신감(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해낼 수 있다), 자기만족감(전반적으로 내 자신에 대하여 만족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긍정적 자기평가(나는 내가 많은 장점을 가졌다고 생각 한다.)의 질문에 대해
긍정적 응답(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비율은 차별 경험이 없는 집단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부정적 응답(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비율은 차별 경험이


















빈도(명) 1,304 2,020 1,795 346 46 5,511
비율(%) 23.7 36.7 32.6 6.3 0.8 100.0
있다
빈도 121 171 183 75 18 568
비율 21.3 30.1 32.2 13.2 3.2 100.0
전체
빈도 1,425 2,191 1,978 421 64 6,079
비율 23.4 36.0 32.5 6.9 1.1 100.0
구 분
자신감














빈도(명) 1,337 2,152 1,741 252 29 5,511
비율(%) 24.3 39.0 31.6 4.6 0.5 100.0
있다
빈도 129 176 183 63 17 568
비율 22.7 31.0 32.2 11.1 3.0 100.0
전체
빈도 1,466 2,328 1,924 315 46 6,079
비율 24.1 38.3 31.6 5.2 0.8 100.0
<표 3-9> 차별 경험과 자아 존중감(긍정적 자기평가)의 관계 1
자신감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해낼 수 있다’) 항목에서도 부정적
으로 응답(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한 비율은 차별경험이 없는 그룹(5.1%)에
비해 차별경험이 있는 그룹(14.1%)이 높게 나타나 차별경험이 자신감에도 부정적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10> 차별 경험과 자아 존중감(자신감)의 관계 2
자기 만족감에 대해 묻는 질문(‘내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에서도 차별경험이 있는
그룹의 부정적 응답(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비율(12.7%)이 차별 경험
이 없는 그룹(4.7%)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차별을 받은 응답자의 경우는 남
들과 다른 외모 등의 이유로 인해 자기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 등이 매우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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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대상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Value
B 표준 오차 β
상수 .802 .204 3.933 .000
친구 .075 .090 .043 .840 .402
선생님 .156 .107 .076 1.463 .144
친척 -.108 .155 -.040 -.698 .486
이웃 .205 .110 .106 1.869 .062


















빈도(명) 1,820 2,038 1,392 223 38 5,511
비율(%) 33.0 37.0 25.3 4.0 0.7 100.0
있다
빈도 139 165 192 60 12 568
비율 24.5 29.0 33.8 10.6 2.1 100.0
전체
빈도 1,959 2,203 1,584 283 50 6,079
비율 32.2 36.2 26.1 4.7 0.8 100.0
<표 3-11> 차별 경험과 자아 존중감(자기 만족감)의 관계 3
3. 차별 대상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차별 대상(친구, 선생님, 친척, 이웃, 모르는 사람)에 따른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르는 사람으로부터의 차별이
우울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ß=0.149, p<0.05). 즉, 모
르는 사람으로부터의 차별 받은 경험은 우울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문화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생김새, 언어 등으로
인해 사회적 차별을 겪고 있으며 이는 이들의 심리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추론할 수 있다. 친구로부터 차별 받은 경우가 더욱 많았지만, 모르는 사람으
로부터 차별받은 경우 우울에 더욱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는 것은 우리 사회 전반에
다문화 수용성이 매우 낮으며, 청소년들이 이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소수 집단에 차별이 심각한 상태임을 나타낸다.
<표 3-12> 차별 대상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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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차별경험과 우울의 관계에서 매개효과 검증
자아 정체성과 자아 존중감이 차별 경험과 우울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이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절차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 회귀분석에 따르면 어떤 변수가 매개변수로
고려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 번째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와
유의한 관계가 있어야하고, 두 번째로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와 유의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고 매개변수를 통제 했을 때, 독립변수의
효과가 감소해야한다. 매개변수를 투입했을 때 독립변수의 효과가 사라진다면 완전
매개효과가 있는 것이며, 회귀계수가 감소했지만 여전히 유의한 수준이라면 부분
매개효과가 있다고 본다.
1) 차별 경험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 정체성의 매개효과
먼저 차별 경험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 정체성이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을 실시
하였다. 1단계에서 다른 변수들이 통제된 상태에서 독립변수인 차별경험이 매개
변수 자아정체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9나타났다(ß= -0.094, p<0.01).
즉, 차별에 대한 경험이 자아 정체성을 낮출 수 있는 것이다. 자아 정체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통제 변수는 성별(ß= -.053, p<.001), 연령(ß= -.076, p<.001), 거주
지역(ß= -.058, p<.05), 소득(ß= .049 p<.001), 출생 국적(일본, 기타) 등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차별 경험이 종속변수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
는데,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차별 경험은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ß=.183, p<.001) 즉 차별을 경험할 경우 우울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통제 변수 가운데 연령(ß= ,095 p<.001), 거주 지역(ß= .032 p<.05)이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자아 정체성을 매개변수로 투입하여 차별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차별 경험(ß=.177, p<.001)과 자아 정체성(ß=-.73, p<.001) 모두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이후에도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매개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는 2단계에서 유의하였던 차별 경험의 영향이 다소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나(ß=.183→.177) 부분적으로 매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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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β B β B β
(상수) 3.692 1.084 1.229
통제변수
성별 -.095 -.053*** -.030 -.031* -.034 -.035
연령 -.019 -.076*** .012 .095*** .012 .089***
출생
국적
중국 .051 .014 -.023 -.012 -.021 -.011
일본 .194 .073*** -.022 -.015 -.014 -.010
기타 .210 .055*** .019 .009 .027 .013
지역동부 -.107 -.058*** .032 .032* .027 .027*
소득 .030 .049*** -.022 -.067*** -.021 -.063***
독립변수 차별 경험 -.290 -.094*** .306 .183*** .294 .177***
매개변수 자아 정체성 - - - - -0.039 -0.73***
R2 .029 .049 .054
Adjusted R2 .027 .048 .053
△R² - - .05
* p< .05, ** p< .01, *** p< .001
정확한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값이 4.458로
산출되었으며, p<.001 수준에서 자아정체성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자아 정체성은 차별경험과 우울 사이를 매개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표 3-14> 자아 정체성의 매개효과 검증 : Sobel Test
변수 경로 Z 값 P-Value
차별경험→ 자아정체성 → 우울 4.458 .000










B β B β B β
(상수) 3.968 1.084 1.567
통제변수
성별 -.019 -.012 -.030 -.031 -.032 -.033
연령 -.027 -.122*** .012 .095*** .009 .070***
출생
국적
중국 .055 .017 -.023 -.012 -.017 -.008
일본 .005 .002 -.022 -.015 -.021 -.015
기타 137 .040 .019 .009 .036 .017
2) 차별 경험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 존중감의 매개효과
차별 경험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1단계에서 다른 변수들이 통제된 상태에서 독립변수 차별경험이 매개
변수인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ß= -.095 p<.001).
즉, 차별을 경험이 자아 존중감을 낮출 수 있는 것이다. 매개 변수인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통제 변수는 연령(ß= -.122 p<.001), 거주 지역(ß= .015
p<.05), 소득(ß= .119 p<.001) 등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거주지역이
읍·면인 경우에,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자아 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차별 경헙이 종속변수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
는데, 모든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차별 경험은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ß=.183, p<.001) 즉 차별을 경험할 경우 우울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통제 변수 가운데 연령(ß= ,095 p<.001), 거주 지역(ß= .032 p<.05)이 유의미
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자아 존중감을 매개변수로 투입하여 차별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차별 경험(ß=.164, p<.001)과 자아 존중감(ß=-.202, p<.001) 모두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이후에도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매개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는 2단계에서 유의하였던 차별경험의 영향이 다소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나(ß=.183→.164) 부분 매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B β B β B β
지역동부 .025 .015* .032 .032* .035 .035
소득 .065 .119*** -.022 -.067 -.0 -.043*
독립변수 차별 경험 -.263 -.095*** .306 .183*** .274 .164***
매개변수 자아 존중감 - - - - -.122 -.202***
R2 .037 .049 .088
Adjusted R2 .036 .048 .087
△R² - - 0.39
* p< .05, ** p< .01, *** p< .001
보다 정확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값이 6.74로,
p<.001 수준에서 산출되었다. 사회적 차별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가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표 3-16> 자아 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 Sobel Test
변수 경로 Z 값 P-Value
차별경험→ 자아 존중감 → 우울 6.74 .000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경험하는 사회적 차별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우울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제
시되었던 자아존중감과 자아정체성이 차별로 인한 우울에도 매개 효과를 보이는 지
를 스트레스 과정 모형을 기반으로 살펴보았다. 이는 우리나라가 2006년 이후 다문
화주의를 표방하며, 다양한 다문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 내 다문화
가정 및 청소년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실재 우리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현실을 배경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차별로 인한 우울의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확보하
고, 차별로 인한 우울의 매개 원인을 확인하여 우울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다문화 청소년은 부모의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 피부색, 외모 등으로 인한 차별과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일상적으로 지속되면서 정서적 발달 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좌절감, 소외감 등을 유발함으로서 자아존중감을 약화시킨다. 아
울러 이들은 한국인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닌 자신의 이중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경
험하게 되며 자신의 다문화 배경을 부인하고 숨기려고 한다. 이러한 자아존중감과
자아정체성의 감소는 결국 우울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기존의 선행 연구들은 차별로
인한 청소년의 우울에 대한 연구가 극소수이며, 스트레스 과정 이론을 통해 krieger
등이 주장한 차별과 건강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경우는 전무하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 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 가설을 수립하였다.
『 연구가설 1 』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차별경험(친구, 선생, 친척, 이웃, 모르는
사람)과 우울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연구가설 2 』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자아 정체성과 자아존중감은 차별경험과 우
울의 관계에서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전국 규모의 패널조사인 「2015년 전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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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족실태조사(National Survey of Multicultural Families」의 자료를 이용하여
회귀분석과 Baron and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방법, Sobel Test를 실시하였
다. 전체 다문화 청소년 총 6,079명을 연구대상으로 삼았고, 이 중 차별을 경험한
568명이 가설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 모형에 투입되었다.
연구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가설1』“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차별경험(친구, 선생, 친척, 이웃, 모르
는 사람)은 우울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는 검증되었다. 사회적 차별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사회경제적 변수 등을 통제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차별은 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차별 경험이 높아질수록 이로 인한 우울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차별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5개 차별 대상자(친구, 선생님·이웃·친척·모르는 사람)로
분류하여 대상자별 차별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모르는 사람에게서
차별받은 모든 경우에서 차별을 적게 받은 응답자에 비해 차별을 많이 받은 응답자
의 경우 우울을 자주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연구가설 2』“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자아 정체성과 자아존중감은 차별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자아정체성이 사회적 차별과 우
울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지 살펴본 결과, 이를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차별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정체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Baron and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방법 및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사회적
차별을 인지하는 것 자체로도 우울을 상승시키는 데 기여함과 동시에, 자아정체성
에도 영향을 끼쳐 자신의 부모님 중 한 사람이 외국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싫어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로서 우울이 더욱 뚜렷
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자아존중감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는데 사회적 차
별과 우울 사이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역할을 하는 지 살펴본 결과 이를 부분적으
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차별을 인지하는 것 자체로도 우울을 상
승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지만 사회적 차별은 자아 존중감에 영향을 미쳐 자신이 장
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고,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자신
감이 낮아지며,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이 낮아지면서 결국 우울을 느끼는 정도가 더
욱 뚜렷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차별이 자아정체성과 자아존중감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결과를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1) 차별과 우울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차별경험이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인구학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등 다문화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을 통제한 후 회
귀 분석을 통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차별 경험이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에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혔다. 본 연구가 근거를 두고 있는 스
트레스 과정 이론에 의하면, 우울은 단발적인 사건보다는 만성적인 긴장과 갈등, 실
패감 등으로 인해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Pearlin et al., 1981). 다문화 청소년은 부
모의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 피부색, 외모 등으로 인한 차별과 사회적 배제를 경험
하고 있다. 주위의 친구나 이웃들로부터 아동의 부모의 문화, 출신국을 비하하는 것
을 경험하거나 이들 아동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하적 표현을 빈번히 듣게 되는 등
(김석준, 2015)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차별 상황에 노출되고 항상 긴장 상태에
지내게 됨으로서 자신에 대한 실패감이나, 좌절감, 소외감을 경험하게 되고, 청소년
기의 발달과업인 자아개념을 발전시키지 못해 결국 자아존중감(박영준, 2016) 및 자
아정체성은 낮아진다(송선진, 2007). 이렇게 낮아진 자아존중감과 자아정체성의 결
과로서 다문화 청소년은 우울을 느끼게 된다(권정혜·노은여 1997; 최미영 2011; 최
영희·박영애, 2002). 스트레스 과정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다문화 청소년은 이러한
친구, 선생님, 이웃 등 다양한 차별자로부터의 지속적인 차별경험을 통해 자아존중
감과 자아정체성이 약화되고 정신건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차별에 대한 정신 건강 영향에서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우울을 대표성 있는 지표
로 설정하고 살펴보았다.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가장 보편적인 지표이자, 청소년의 정
신건강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로 우울을 설정한 것은 정신 건강의 문제를 조작적으
로 잘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불공평한 대우 및 차별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내적 긴장을 초래하며 자아존중감 및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주게
되며 결과적으로는 심각한 건강의 영향을 끼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 하는
것이며, (Krieger and Sidney, 1996; Karlsen and Nazroo, 2002) 보다 구체적으로는
소수인종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차별은 우울, 자살생각 등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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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바이다. (Almeida, Johnson, Corliss, Molnar &
Azrael, 2009; Juang & Alvarez, 2010;Seaton, Caldwell, Sellers & Jackson, 2010).
종합하면, 본 연구의 결과는 차별로 인한 우울에 관한 기존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
한다. 한편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결과와 차별점이 있다면 기존의 연구에서는 교사나
친구 등으로부터 경험하는 차별은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
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으나(양계민 외, 2014; 양심영 등) 본 연구에서는 모
르는 사람 즉,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불특정 다수로부터의 차별이 청소년의 우울
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서 우리 사회
전반에 널리 퍼진 차별과 편견으로 인해 다문화 청소년이 겪는 스트레스의 심각성
을 알 수 있으며 다문화가정 혹은 그들의 자녀들이 겪는 어려움은 이들의 가족을
차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외부인들의 편견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한
Shackford(1984)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2006년 이후 시작된 한국의 다문화주의 움직
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성인의 다문화 수용성 지수는 여전히 낮으며, 이로 인해
다문화 청소년들이 지역 사회에 통합되지 못하고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며, 청소년
에게 심리사회적 디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정하성, 2007).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차별로 인한 우울의 문제
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 사회 전반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여야 하고, 우울 증상을 가
볍게 여겨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지 않으면 자칫 심각한 정신장애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양재곤, 1982) 정신 보건 분야의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차별의 대응 방안에 대한 조사에서 다문화 청소년은 별 다른 생각 없이 넘어가거
나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등의 대응을 한 경우가 전체의 70%에 육박했다. 즉, 이들
은 차별을 경험하고도 이를 회피하거나 차별을 아예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이에 대한
실제 경험을 제대로 보고하지 못하고 있었다. krieger는 차별 경험, 차별 인지, 차별
보고)를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람들은 차별을 경험한다고 그것을 모두 차별
로서 인지하는 것이 아니고, 또 차별을 인지한다고 해서 모두 그것을 차별로서 보
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Karen·Donald의 연구에서 소수 인종들은 차별을 인
지하였음에도 축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차별의 경험을 자신의 실패로 돌리려는 경
향이 있다고 밝혔으며, 이를 통해 그들은 사회 내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며 심리 정
신적 안정을 얻으려 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방안 매우 위험한 부정
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데 학교 폭력을 경험한 뒤에 어떻게 대응했는가에 따라
우울증상의 발생 위험에 차이가 있었는가에 대한 김승섭(2016)의 연구에서 폭력을
경험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 지를 조사한 결과, 가장 우울증상 유병율이 높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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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은 학교 폭력을 경험하고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였다. 즉 누구에
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감당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다. 그들
은 학교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이들에 비해 7배, 학교 폭력을 경험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이들이나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갔다’라고 답한 이들에 비해
2배 가량 우울증 발생이 흔했다. 즉차별에 대한 대응이 소극적일수록 우울로 이행
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다. 회피, 수용 등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억압적 문제
해결 전략은 차별이 갖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더욱 증폭시키는 것이다(Wei et al.
2008). 다문화 청소년이 차별을 경험한 경우 이에 대해 주변에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청소년들로 하여금 차별에 대해 인식하고, 이에 대해 자기
자신의 감정을 인지하고 평가하며 표현할 있도록 하는 차별의 인식과 표현을 교육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차별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
증하였다. 이를 통해, 차별을 많이 경험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고, 자아존중감
이 낮을수록 우울 경험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지속적으로 스트레스
를 경험하는 개인은 자신에 대한 실패감이나 좌절감을 자주 느끼게 되어 자아존중
감을 포함한 자아개념이 붕괴되고, 이로써 우울이 초래된다고 설명한 스트레스 과
정 이론(Pearlin, 1989)을 뒷받침한다. 본 연구에서 검증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는
내용상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차별 경험은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차별을 경험하
는 횟수가 많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고, 반대로 차별을 경험하는 횟수가 적을
수록 긍정적인 자아 존중감을 가지게 된다는 박영준(2016)의 연구와 아동의 차별경
험은 자아존중감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요인으로 나타난다는 상미현 외(1999) 등 기
존의 연구결과를 확인시켜주는 조사결과이다.
둘째, 자아존중감은 우울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끼쳤다. 즉, 자아존중감이 낮을수
록 우울은 상승하였으며 이는 우울감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낮아졌다. 이는 김
기정․표갑수(2008)의 연구결과와 같았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이론적으로 우울과 가
장 관계 깊은 변인(권정혜, 노은여(1997)이고, 여러 인지요소 중 자아존중감이 우울
증 발병 및 재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최미영, 2011)한 선행 연
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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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자아존중감이 차별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의 일부를 흡수하여 매개하였다. 즉
차별과 우울의 관계에 자아존중감을 투입하자 차별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 중 일
부가 자아존중감에 의해 매개됨으로써 차별의 직접적 영향력이 감소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회적 차별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효과를 한다
는 선행연구(Inga, 2001)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이처럼 차별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본 연구의 결과
는 여러 선행 연구를 통해 그 이론적 타당성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차별과 우울에
대한 보건학적 정책 실천을 꾀함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을 향상 시켜줄 수 있는 심리
적·인지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자아정체성의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는 차별과 우울의 관계에 있어서 자아정체성이 이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차별은 자아정체성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다문화 청소년은 또
래들로부터 놀림을 당하면 자신감을 잃어 학교 교육에서 주변으로 밀려나고 학교생
활에 있어서 교과서를 비롯한 교재와 교사들의 태도에서 나타나는 차별과 배제 때
문에 사회적 소외로 인한 정체성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는 최문성(2009)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둘째, 자아정체성은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부
모의 인종적 배경으로 인해 자신이 한국 사회의 성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소수
자로 취급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는 경우, 자신의 다문화 배경을 부인하고 숨기려
고 하며, 우울 등 다양한 정서적 부적응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최현미,
2008)고 보고한 연구와 방향을 같이 한다.
셋째, 자아정체성은 차별이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중 일부를 설명
함으로써 자아정체성과 우울의 관계를 매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문화 청소
년은 태어나면서부터 차별과 사회·문화적인 편견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자아정체성
을 찾는데 혼란을 겪게 되고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되어
다양한 정서·행동상의 문제를 가질 수 있다고 보고한(Clark et al.,1999; Compas et




첫째, 본 연구는 사회적 차별이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자아존중감 및 자아정체성의 매개효과를 설명함에 있어 스트레스 과정 이론을 적용
하였다. 스트레스 원(原)으로 차별 경험을, 스트레스 결과로 우울을 설정하였고, 매
개요인으로 내적 차원에서 자아존중감과 자아정체성을 대입하였다. 다문화 청소년
은 한국 사회의 구성원인 동시에, 이질적인 부모의 문화와 언어를 접하게 되면서
겪는 스트레스가 심각하고 이는 비롯되며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기 때문
에, 스트레스 원으로서 해당 개념에 잘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과 자아정체성을 스트레스 과정의 매개요인으로 설
정함으로써, 그러한 내적 대처자원이 차별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었다.
종합해보면, 본 연구는 스트레스 과정 이론을 배경이론으로 사용하여 다문화 청소
년의 차별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내적 대처자원을 파악하고 검증함으로써 다
문화 청소년의 정신건강 향상을 도모하려는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는 데에
서 이론적 함의를 찾을 수 있다.
둘째, 그 간 이주결혼여성 혹은 이민자들 등 성인 위주로 연구되었던 정신보건 관
련 문제를 청소년들까지 확장했다는 데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향후 다문화 가
족 청소년은 성인이 되어 우리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다문화
가족이 늘어나는 만큼 다문화 청소년도 늘어날 것이다. 아직 우리 사회는 다문화
사회로서 완전히 성숙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열악한 환경과 문제들
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도적으로 개입하여 이들을 건강한 구성원으로 키워내
고 우리 사회의 진정한 구성원으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취약 계층인 이들의 심리 정
서적 문제의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본 연구는 그러한 출발점으로
서 의의를 가진다.
셋째, 본 연구는 사회적 차별에 대한 다문화 청소년의 대처자원을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모색하였다. 그간의 선행연구는 대부분 사회적 차별의 현황과 우울의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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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因)을 파악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 반면 우울에 대응하기 위한 대처자원을 탐
색하는 연구는 매우 적었으며, 그러한 매개 과정을 연구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아울러 자아존중감 뿐 아니라 자아정체성도 내적 대처자원으로서 파악하고 이들을
우울과 연계한 경우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차별와 우울의 관
계에서 자아존중감, 자아정체성 등 대처자원이 가지는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자아존중감과 자아정체성 모두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우
울에 대한 다문화 청소년의 대처자원을 조사하였으며 그러한 대처자원의 효과성을
입증함으로써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에 대한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차별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봄에 있어 전국 규모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기존의 다문화 청소년의 차별
또는 차별과 우울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신지혜 2008, 박금령 2016)는 대부분 특
정 지역 내의 학교 및 다문화 센터 등을 근거로, 그 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소수의 표본을 추출하였다. 이와 달리,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 대다수를 상대로 한 대규모의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표본의 대표성 및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2) 정책적 함의
본 연구를 통해 수립한 다문화 청소년 관련 정책의 기본 방향은 첫째, 다문화 청
소년이 차별, 분리되고 우리 사회에서 낙인되지 않도록, 이들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
으로서 그들을 둘러싼 환경과 정책의 기본 방향 등의 변화를 강구하는 것이고, 둘
째, 다문화 청소년들의 정신 보건 향상을 위해 사회적 지지 집단의 역량 강화와 다
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등 내적 역량 강화을 강화하며 아울러 정신 보건 향상을
위해 관련기관의 역할을 새로이 정립하고 이들 간의 통합척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다. 마지막으로 다수자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가이드라인, 강령 등을 제정 보
급함으로써 친다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가 . 다문화 청소년 교육 확대와 기본 방향 변화
현재의 다문화 가정 자녀들은 취학 전 연령대 아동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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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점차 학교에 입학하고 있고,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들과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지원 사업들은 대다수가 초등학
생 대상이다. 학부모들은 중학생이 되는 혹은 고등학생이 되는 청소년기의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고 대해야 할지에 대해 걱정하고 있지만 관련 사업의 부재로 인해,
이중문화배경을 지닌 청소년들이 사춘기가 되어서 경험하는 문제들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신속하게 다문화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 선행적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향후 청소년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했을 때 이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의 기본 방향은 분리가 아닌 통합을 기조로 삼을 필
요가 있다. 기존의 방식과 같이 다문화 청소년들을 ‘다문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선별하여 지원하는 방식은 다문화 청소년을 비(非)다문화청소년들과 다른 존재임을
지속적으로 인식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기에, 기본적으로는 모든 지원의 내용을 비
(非)다문화 청소년들과 동일한 지원 내에서 하되, 선별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만 분리하여 지원하는 이중적 지원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
다. 그 동안 다문화 청소년 대상에 대한 직접적 지원에 정책적 초점을 맞추면서 다
문화 학생의 내부적 다양성을 고려하기 보다는 다문화가정 학생이면 모두를 포괄하
는 방식의 지원을 하다 보니 ‘다문화 학생’, ‘다문화 청소년’ 다른 학생들과 구분하거
나 분리하는 의도하지 않는 낙인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다문화 학생들만을 대상으
로 한 ‘다문화 특별 학급’의 설치, 다문화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활동, 다문
화 청소년 대상 캠프 등 지원방식은 정책 의도와는 다르게 다문화 청소년을 非다문
화 청소년과 구별, 구분하거나 다문화 청소년은 무엇인가를 지원받아야 할 존재하
는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부정적 효과를 야기했다. 그러나 다문화 청소년들은 자
신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고정관념에 근거하여 지원되는 선별적 프로그램에 대한 거부감을 지니게 되므로 가
능한 일반적인 청소년 프로그램 내에서 다문화 청소년과 비(非)다문화 청소년이 구
별없이 자연스럽게 ‘청소년’이라는 정체감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 중심
의 사업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그 동안의 교육은 다문화 청소년의
긍정적인 측면이나 역량증진보다는 부족한 측면을 보완하거나 복지적 지원에 초점
을 맞추고 있어 다문화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열악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이미지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다문화가정 언어 지원, 학습지원 등 ‘지원’하는 사업들
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사업 외에도 다문화 청소년들이 가진 장점을 극
대화하고 긍정적인 측면을 강화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리더로서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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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할 수 있도록 리더십과 자율성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다문
화 청소년들의 다문화 감수성을 존중하면서, 그들의 우수성이 더욱 강화되고 우리
사회의 인적 자본으로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방안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
다.
나. 다문화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지원
그 간 이루어진 다문화 가정에 대한 주요 지원 정책을 살펴보면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운영을 통해 정착초기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결혼
이민자와 그 자녀에게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국내출생 다문화가정 자녀와는 달리 부모(부 또는 모)의 이주로 인해 외국에
서 성장하다 청소년시기에 한국으로 입국해 언어와 문화적 차이 등으로 초기 적응
에 어려움을 겪는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해 한국어 교육 등 초기 정착 프로그램을 개
발하여 운영해 왔으나 이러한 교육들은 주로 빠르게 한국 사회 내의 적응을 유도하
기 위한 언어 및 문화 교육에 치중해 있다(안전행정부, 2012; 통계청, 2012; 국회예
산정책처, 2012). 박기관(2009)과 최무현(2009)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이 사회적응
및 생활 지원 측면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점차 다문화 청소년의 수가 증가하고, 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촉진
하기 위해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 증진과 같은 심리적응을 강화하는 사업은 현재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다. 학부모나 정책입안자들은 청소년의 학업에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자아정체감이나 자아존중감 강화 등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중요
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도 살펴봤듯이 자아정체성과 자아
존중감은 개개인의 내적 대처자원으로서 정신 건강을 지켜주는 기반으로서 큰 역할
을 한다. 따라서 초등 고학년, 중학교 학령기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아정체성 프
로그램이 필요하다. 다문화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적응을 위하여 자아정체감 프로
그램, 자아존중감 프로그램, 자아성찰 프로그램, 자기주장 훈련 등 기존의 프로그램
에 다문화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런 프로그램은 자아탐색, 감정표현, 긍정적 사고, 자기동기화 그리고 중요한 타자와
관계 맺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기 자신에 대해 평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
는지를 변화시키고자하는 자아 탐색의 변화를 도모하고, 차별 경험 등 사회적 상호
작용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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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표현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사회적 관계에서 유능한 개인
으로 인식되게 하며, 자기 자신의 특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
게 된다. 결과적으로 미래에 대해 긍정적 신념을 가지게 하며 중요한 타자와 존중,
수용, 관심이 오고가는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 것이다. 또한 중학교 이상의 사춘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아정체감 프로그램의 경우 다문화 청소년들의 독특한
정체감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 전문가들이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교육하는 것
이 필요하다.
다. 차별 대응 방안 지도 및 교사 역량 강화
차별을 당했을 때 선생님, 부모 등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지혜(2008)에 따르면 차별경험은 일반청소년과 다
문화가정 청소년에게 모두 큰 영향을 미치나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는 ‘자신이 한국
인이 아니기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고 생각해버리는 경향이 강하며 이를 통해 스스
로 심리사회적 적응을 하기 위한 내적 수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문제를 외
면해 버리거나 자기의 문제로 수렴하는 방법은 문제를 대면하여 해당 상황을 개선
하려고 시도 등을 그만두고 그 원인을 자신의 문제로 치환하는 일종의 억압적 문제
해결 전략이다. 소극적 문제 해결 전략은 낮은 자아존중감과도 상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소극적 문제해결 전략을 사용하는 유형의 사람들 중에 자아
존중감이 낮은 청소년들은 스트레스적 상황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는 경향이 더
강하다(Dion et al., 1992).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 문제해결 전략을 사용하는 다문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더욱 큰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관찰하여 스트레스 상황으
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자존감의 향상을 돕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들이 상황에 맞는 대처전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며 차별의
상황 시 적극적으로 이를 표현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제를 위해 교사의
역할과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다문화아동청소년 종단 연구 결과(2011)에서 교사의 지지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정작 교사들은 한국 사
회에서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다문화학생에 인식이 높지 않고 이들을 어떻게 대
하고 지도해야 하는지에 방법을 몰라 당황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자신의 고정관념에 근거하여 다문화 청소년을 지도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학교교사의 다문화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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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관련 교육 자료 부족 및 교사 간,
지역 간 상호 정보공유 부재로 다문화 청소년을 지도하는 교사, 종사자들은 이들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일부 교사들
은 다문화학생을 지도했던 경험을 통해 훌륭한 지도 방법 및 노하우 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다른 교사들과 서로 공유되지 못하고 있어 처음 다문화
가정 자녀를 담당하게 되는 교사의 경우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문화 청소년의 지도 방안에 대한 교사 연수시간을
확충하여 다문화에 대한 기본 개념, 다문화 청소년 지도 방안, 다문화 수용성을 증
진시키기 위한 방안, 다문화 청소년 교육 시의 주의 사항 등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교육하여 실제 다문화 학교상황에서 교사의 행동 방향과 가이드라인을 제시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학교 전체의 다문화수용성을 증진시
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다문화 담당교사를 별도로 지정하고 이들에 대한 특별 전문과정 연수를 실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은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는 동시
에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 및 진료 상담 등 학교 내 다문화 수용성을 증진
시키는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
러 다문화 청소년은 자신들의 적절한 롤모델이 부재한 경우가 많으므로 다문화가정
출신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교사로 양성하여 학교 현장에서 실제 다문화 감수성을
증진시키고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롤 모델로서 활동하며, 이들과 쉽게 어려움을 터
놓고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 다문화 청소년 정신보건 사업 강화
청소년의 정신 보건사업은 정신질환자의 등록 관리보다는 정신건강 상태검사를 통
한 조기발견, 교사 및 학부모, 지역주민 교육, 홍보사업 등이 보다 더 중요하다. 특
히 다문화 청소년같은 취약 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과 지지체계를 통한 효과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어떠한 형태로든 정서적 지지체계가 제 기능을 하고 있다
면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부모, 형제, 친
구, 교사 중 어떤 사람 한 사람이라도 깊은 지지적, 공감적 관계를 갖도록 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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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지지체계는 가정이므로 다문화 가정 부모를 대상으로 하
는 교육내용에 필수적으로 정신건강을 포함하고, 정상적 가족 기능의 함양을 목표
로 상담을 추진해야 한다. 청소년기는 사춘기를 경험하는 청소년들과 부모의 갈등
이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학생과 부모를 지원해줄 수 있는 서비스의 보급증가가 필
요하다. 따라서 지역정신보건센터나 민간 기관에서 부모가 자녀와 함께 치료를 받
는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가정 뿐 아니라 학교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아동이 가장 많이 시간을 보
내며 학교 부적응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학교 내 다문
화 전문 교사와의 협업을 통해 학교 사회 복지사, 심리상담사, 청소년 상담사 및 지
도사 등의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정신건강 증진 보건교육을 의무화하고, 정신건강
검진 사업 실시, 전담교사에 의한 수시 개별상담 등이 시급하기 때문에 이를 다문
화 가정이 많은 학급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더 나아가 청소년에 대한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다른 행정 체계와의 연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민관 전문기관과 병원, 보건소, 지
방정부, 중앙 정부 등 관련 기관에 동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교육청은 관내 학교에서 정신건강 증진사업 확대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학교와
정신 보건센터의 연계, 교사의 연수 프로그램 운영, 학부모 교육 등의 정책을 추진
하여야 한다. 지방 정부 차원에서는 저소득 다문화 가정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치료비를 지원하고 정신건강 증진 정책의 홍보를 실시하며, 다문화 청소년과
그의 부모들이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
고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
제를 정책적 측면에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및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현재까지의 다문화 청소년 정책은 공급자 중심으
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정신 보건 관련 사업의 경우, 공급자 중심의 정책은 미충
족 수요를 증가시킬 우려가 있고, 변화하는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
처하기 어렵게 한기 때문에 수요자의 요구도 파악은 신중하게 고려하고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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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다문화사회 이행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서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이민자 등을
포함한 다문화 가정 구성원이 일방적으로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 아니라 서로가 상대방에게 적응하여야 한다. 그들은 한국어를 익혀야 하고, 한국
문화와 관습을 이해하고 적응하려 노력해야 한다. 한국인들은 낯설고 나와는 다른
존재를 용인하고 이해하여야 하기 위해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다문화사회를 이해
하고 수용하기 위해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와 다문화
시대에 걸맞는 가치관 등의 다문화 인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는 양향형의
활동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식개선과 관련된 교육 콘텐츠 등을 개발하고 발전시
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일반 청소년 대상 사업이 중요한데, 여성가족부에서 다문화인식개선사업을
하고 있으나 지금은 프로그램 개발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선진국들
의 관련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포럼 등이 확
대 개최되어야 하며, 일정 수 이상 다문화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 등에는 파일럿 프
로그램 운영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 교육 활동을 확산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
다. 아울러 관련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 워크샵
도 병행 추진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절에서는 본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하고, 앞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할 시 참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출신국가나 성별 및 나이에 따른 차별의 차이에 따른 차별의
질적 차이는 교란변수로서 통제를 하였기 때문에, 부모의 출신국적, 청소년의 국적
등으로 인한 차별의 정도를 측정하지 못하였다. 한국인과 생김새가 비슷한 중국, 일
본인 출신 학생들보다, 필리핀·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출신 부모를 둔 청소년들이
외모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이에
따른 차별의 정도와 우울과의 관계, 자아정체성 등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나이를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만9~만24세로 설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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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나 이는 초등학생부터 대학생 혹은 성인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넓은 범위이기
때문에 이를 보다 세분화하여 나이대별, 혹은 초등·중등·고등 등 교육정도에 따라차
별의 민감성을 나누어 살펴보지 못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고
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 진행된 연구인 ‘2015년 전국 다문화 가족실태조사’ 자료를 2차 가공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연구자 차원에서 설문지 측정 도구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에 대한 검토 및 수정 등이 불가능하였다. 차별과 관련된 설문 조사 시에 차별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차별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
며 만약에 차별 관련 질문을 특정한 하나의 원인으로 설정할 경우 응답자에게 혼돈
을 주어 차별 경험이 부정확하게 측정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차별원인을 질문하
기에 앞서 부당한(unfair) 사회경험 일반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차별경험을 포괄적으
로 측정한 후, 그 다음 질문으로 차별경험의 원인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 필요하며
(Kim & Williams, 2012; Williams et al., 1997). 차별 경험을 생활사건(life events)
과 외상경험(traumatic experiences) 구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차별측정 도구 설문
지가 차별경험을 측정하기에 정확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설문지에서는 단순히 우울을 느낀 적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있으나 후속연
구에서는 질문을 보다 구체화하여 불안, 무기력, 자신감 상실, 슬픔, 전반적인 안녕
상태 등 하부단위 질문(Kessler et al.,2002)을 통해 우울의 정도를 정확히 측정하려
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단면 연구로서 장기간에 걸쳐 차별이 일어나는 경우를 추적 조사
하지 못하였다. 단면 연구는 종적 연구에 비해 역인과관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는 단점을 갖는다. (Gee & Walsemann, 2009). 또한 자아존중감과 자아정체감이 우
울을 매개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2개 변수 중에 어떠한 변수가 더욱 크고 강하게
작용하였지 비교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아울러 본 연구뿐 아니라 그 간 차별과
건강의 관계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양적, 단면 연구가 대부분으로서 향후 종적
연구의 활발한 수행을 통해. 보다 진전된 연구 설계를 추진하고 차별과 정신 건강
의 인과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스트레스 과정 이론을 근거로 다문화 청소년의 차별이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자아정체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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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 과정 이론에서는 자아존중감을 스트레스원(原)으로 보는 견해(Pearlin et al.,
1981)와 스트레스 과정의 매개요인으로 보는 견해(Pearlin & Schooler, 1978)가 양
립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견해에 따라 자아존중감을 사회적 차별에 대한 다
문화 청소년의 대처자원으로 설정하였다. 즉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이 다문화 청소
년의 내적 대처자원으로서 차별의 과정에서 매개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았고,
매개효과를 검증하였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을 스트레스원으로 보는 추가 연구가 필
요하다. 또한 차별의 과정에서 사회적지지 등 외적 대처자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는 차별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외적 대
체자원으로 투입하여 이에 대한 효과를 검증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본 연구는 2차 연구이므로, 사회적 차별로 인한 정신 건강의 문제를 우울
만으로 한정하였으나, 향후 연구를 통해 우울 뿐 아니라 불안장애,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반항성 장애, 품행 장애 등 다양한 정신 보건 관련 문제들과의 연관성 연
구를 통해 좀 더 심도 있게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정신 건강 뿐 아니라 심장병, 근골격계 질환 같은 신체적 건강 문제와 의료
접근성 등 건강관련 변수들과의 관련성 연구를 통해 차별로 인한 건강 문제 연구의
저변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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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self-reported discrimination on multi
cultural family adolescents’ depression based on Stress Process theory, and
verified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self identity between
discrimination and depression among multi cultural family adolescents.
Cross-sectional data derived from personal questionnaire with the National
Survey of Multicultural Families(NSMF) by Ministry of women and family
were analyzed. 6,079 adolescents were selected as the study objects and the
final 568 were put into the regression model to examine hypotheses. For
the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method was mainly used, and 4 steps of
Baron and Kenny(1986) were examined and Sobel Test was performed to
prove the mediating effects.
The study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self-reported
discrimination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depression.
This tendency(self-reported discrimination associated with depression.) also
was shown in cases if they were discriminated by strangers. And by using
baron and kenny’s method I confirmed that self-esteem and self-identity
display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iscrimination and depression. That means as discrimination
increased, self esteem and self identity decreased, and as self esteem and
self identity decreased, depression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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